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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stor  

 Parochial Vicar 

  

 Director of  

 Faith Formation 

 Permanent   

 Deacon 

 
 

 Pastoral Assistants 

 

 

 Parish Council  

 President 

Mr. John Han   

 Financial Council Mr. Paul Hong 

입당성가  286번  순교자의 믿음  

예물준비성가  221번  받아 주소서  

영성체성가  
163번 

498번 

 생명의 성체여 

 예수여 기리리다 

파견성가 285번  103위 순교 성인  

화답송 

입당송  

복음환호송                                    

영성체송                                                  

전례 담당 복사 

Justin Lee • Olivia Baek • Katherine Kim  

8시 미사  Yule Bae • Audrey Oh • Luke Lee  

9시 30분 미사   Natalie Shon Joanna Kim Andrew Kim  Lucas Yun  Chloe Lee • Lucas Lee • Nathan Kim  

11시 미사  • • 

5시 미사  

일곱 번이 아니라  

일흔일곱 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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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식 사도요한 신부  

하느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한국천주교회는 가장 많은 순교자가 태어난 9월 20

일을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로 지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신

자들이 신앙의 뿌리를 기억하고 순교성인들의 신앙을 

본받게 도와주기 위해서 9월 20일과 가까운 주일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을 이동해서 기념합니다. 

  김대건 신부님과 정하상 바오로로 대표되는 103위 

순교성인들과 윤지충 바오로로 대표되는 124위 순교

복자, 그리고 증거자 최양업 신부님을 비롯한 많은 순

교 성인들 덕분에 지금 우리도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

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많은 성인들 중에는 백

정 출신의 복자 황일광 시몬도 있습니다. 

  조선시대 백정은 가장 낮은 신분의 사람이었기 때문

에 도시 밖에 따로 지내면서 온갖 차별과 억압을 받으

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신분과 성별에 차별 없이 모든 

인간이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강조하며 조선에 

전파된 신앙이 황일광 시몬에게도 전해지게 되었습니

다. 그리고 황일광 시몬은 백정이라는 신분을 벗어나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

었습니다. 

  이런 황일광 시몬에게 하느님께 대한 사랑을 증언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난 뒤, 

황일광 시몬도 포졸들에게 잡혀 옥에 끌려가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백정 출신으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던 황일광 시몬이었지만, 여러 차례 문

초와 형벌을 받으면서도 아무도 밀고하지 않고 모든 

것을 굳건하게 참아 냈을 뿐만 아니라, 천주교를 부정

하는 재판관에게 훌륭하게 자신의 신앙을 다음과 같

이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지금 백번 죽는다 해도 후회가 없습니다. 백정

으로 태어나 개, 돼지만도 못한 대접을 받으며 살던 

내가 천주교 교우가 된 후, 처음으로 다른 사람들로부

터 사람 대접을 받아 보았기 때문입니다. …… 나 자

신이 백정으로 살아가던 때엔 세상 모든 것이 증오스

럽고 나를 낳아 기르신 부모님은 물론 나 자신마저 미

워하고 증오했습니다. …… 그러나 지금 사학죄인, 천

주학쟁이로 죽어가는 이 순간, 나는 그 누구도 증오하

거나 증오하지 않습니다. …… 나는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백정으로 태어났다가 천자, 하느

님의 아들로 죽기 때문입니다.” 

  복자 황일광 시몬의 법정 증언을 오늘 복음의 내용과 

함께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에 등

장하는 어떤 임금과 그에게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

하고 자비롭지 못했던 사람의 비유를 보면서, 하느님

의 사랑과 자비를 체험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죄인이며 부족한 것 투성이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하고 하느님의 사랑 안에 

오롯이 받아들여져 살고 있다는 것을 증언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내가 이웃들과 어떤 모습으로 만나고 있는지 생

각해 보도록 합시다.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아니면 빚쟁이의 모습으로 만나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필요한 은

총을 청하도록 합시다. 특별히 순교자성월을 지내면서 

자랑스러운 순교성인들게 도움을 청하며 그들의 모범

을 본받도록 합시다. 

  자랑스러운 한국의 순교 성인성녀들이여 우리를 위

하여 빌어주소서! 

  어느새 9월 중순을 넘어 하순으로 넘어갑니다. 그새 

찜통 같던 기온이 쌀쌀한 날씨로 급변하여 이제는 여

름옷을 정리할 때가 왔습니다. 계절이 변할 때 우리의 

마음도 복잡해집니다. 어떤 이는 여름을 보내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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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내 아쉬워하고, 또 어떤 이는 가을이 다가옴을 기

뻐합니다. 

 

  그런데 아쉬워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는 중간 

어디쯤에서 어정쩡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데 하지도 못하고, 그

렇다고 꿈을 버리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같습니

다. 매일 부닥치는 일상에 갇혀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매번 자신의 현재 상황을 나 이

외의 모든 것에 전가합니다. 그렇게 이기적이지도 못

하면서 생각은 언제나 남 탓을 하는 것입니다. 슬퍼

하지도, 기뻐하지도 못하는 삶, 현재를 즐기지도, 그

렇다고 떠나지도 못하는 삶, 꿈을 갖기에는 현실이 

너무 무겁다고 한탄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의 감

정 쓰레기를 버리는 삶…… 

 

  예수님은 매일 떠나서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

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들의 말을 들어

주며 치유해 줍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치유를 받

은 그들에게 서로 치유해 주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나 

끼리끼리 치유하고 용서하며 사라고 하지 않았습니

다. 새로운 사람, 즉 이방인, 소외당한 이들, 그리고 약

한 이들도 치유하라고 확고하게 명하십니다. 

 

  우리가 매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말씀의 대상이고, 

치유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매일 다니는 길은 매일 

같지 않고 다릅니다. 만나는 이들이 다르기 때문입니

다. 우리의 입가와 미소와 슬픔, 눈가에 맺히는 웃음

과 감동과 눈물을 통하여 매일 다른 이들을 편안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설레게 하고, 위로하며 치유해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이 매일 새로워 질 때 

가능합니다. 이는 매일 기도를 통해 가능합니다. 기도

는 주저리주저리 길게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간단해

도 순간의 느낌을 솔직하게 주님께 말해도 충분한 기

도가 됩니다. 

 

  우리 삶의 가장 큰 적은 기계처럼 살아가는 무감각

한 일상입니다. 바리사이가 문제인 것은 바로 율법을 

기계처럼 지키고, 기계처럼 남들에게 강요하기 때문

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느님의 사랑은 잊힌 지 오래

였습니다. 배고픈 이와 배부른 이의 심정이 다르다는 

것을 상관하지 않습니다. 아픈 이와 건강한 이가 다르

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감각한 삶은 그들을 

완고하게 만들었고, 완고한 마음은 모든 것을 그들의 

시각으로 판단하고 심판하고 단죄하였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

다. 베드로는 이렇게 여쭤봅니다. “주님, 제 형제가 저

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일곱 번까지 해야 합니까?” (먀태오 18: 21) 

이 질문에 예수님은 일곱 번이 아니라 일흔일곱 번이

라도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빚 탕감을 

받은 어느 이기적인 사람의 비유를 통해 알려주십니

다. 

 

  결론은 우리가 이미 너무나도 많은 것을 하느님께 용

서받았으니, 우리도 그렇게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이기적인 망각이 문제입니다. 내가 받

은 것은 기억이 없는데, 받을 것은 잊히지도 않습니다. 

내가 잘한 것은 잘 기억하는데, 잘못한 것은 잘 기억 

못합니다. 내가 받은 복은 당연한데, 내가 받는 벌은 부

당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일상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

들의 공통된 현상입니다. 

 

  예수님은 자주 혼자 외딴곳에 가시어 기도하시고 난 

후, 제자들과 새로운 곳으로 새로운 사람을 찾아 떠납

니다. 우리도 매일 우리 생각 속 외딴곳에 머무르는 생

각을 찾아 반추하며 하루를 돌아보면 다음 날은 어제

와 다른 새로운 날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날, 새로운 

길을 떠나며 새로운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면 용

서해 준 것보다 용서 받은 것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불행한 것보다 행복할 이유가 훨씬 많다는 사

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느새 가을이 다가옵니다. 심드렁한 표정으로 가을

이 오는가보다 하고 지나치기보다 지나가는 여름을 아

쉬워하며 다가오는 가을을 반갑게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새롭게……붉게 영글어 가는 대추를 

기다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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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주일 (9월) 

  공동체 소식                                                                                                                  

알 림 

부활반 새신자 모집  

첫 모임 : 9월 17일(오늘)  

시간 : 12 p.m.—1:30 p.m. (토마스 교육관) 

순교자 현양 미사  

일시 : 9월 17일(오늘) 5 p.m.  

장소 :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주최 : 브루클린교구 한인평신도 협의회 

미사 후 친교 및 다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별헌금  

본당 설립50주년 기념 족구•피구대회 

장소 : 성당 주차장 

일시 : 9월 24일 (일)  1:30 p.m.  

참가 접수 : 사목회 총무 (310) 367-2303 

본당 설립50주년 기념 음악회  

한가위 합동 위령미사  

엘리사벳 모임  

유아세례  

유아세례 부모교육  

추석 성묘  

  

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영명축일  

본당 설립50주년 골프대회 결산 

도네이션 합계 $27,630.00   $27,999.00  

라플 총수익  $7,090.00   총 지출  ($37,452.51)  

총 결산액  $25,26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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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알 림 

바자회  

로사리오회 빈병 수거  

로사리오회에서 빈병을 수거합니다. 로사리오회 

데스크로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알코올 및 약물 사용자 가족들의 모임  

CUM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들의 모임으로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어 

건강한 가정으로의 회복을 위한 모임입니다.  

9월 모임 : 9월 21일(목) 7 P.M.—8 P.M.  

연락처 : 차 선생님 (718) 640-7687 

단체장 회의  

경로의 날 도네이션  

 

꾸리아 평의회  

케루빔 로고스 단원 모집  

대상 : 케루빔 — 2학년 ~ 5학년  

         로고스 — 6학년 ~ 12학년 

노래를 사랑하고, 성가를 통하여 미사에 참여 하

기를 원하는 학생을 모집합니다. 많은 학생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 : 손 소피아 (917) 685-3608 

사목회의  

베드로회 월례회  

 

 

간호사회 월례회  

뉴저지 꽃동네 도네이션 박스 

성전 입구 옆에 이웃사랑 나눔을 위한 도네이션 

박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본당 설립50주년 청소년 탈랜트쇼 (바자회) 

달력 광고주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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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알 림  

 정재연, 김진배, 김준수   

 

  

생활 상담소  

9월 24일(넷째 주일)  12:30 p.m.  제1교육관   

 

  , 

   

  

   

  온라인 헌금  

묵주기도 100만단  

9월 3일(일) - 9월 9일(토) 29,717 단  

누적 봉헌 단수  총 1,088,603 단  

6 

생활 상담  

뉴욕주 성체대회  

날짜 : 10월 20일(금) - 10월 22일(일)  

장소 : Our Lady of Martyrs Shrine, Auriesville, NY  

  

Fresh Meadows구역 3반  

Forest Hills구역 Corona반  

Flushing 1구역 4반  

Flushing 1구역 1반  치유와 축복 찬양피정 

Bayside 구역 4반  

Bayside 구역 5반  

Whitestone 구역 1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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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 봉헌                                                                                             2023년 9월 17일 



      미사 봉헌                                                                                                 2023년 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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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ant Baptism  

3rd Sunday in September                                                                                            Announcements  

          Announcements                                                                                                                                                 September 1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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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otal rosary prayers until Sep. 9th (Sat) is 
1,088,603 decades.  
Sep. 3rd (Sun) — Sep. 9th (Sat) : 29,717 decades 

Special Collection   

The Solemnity of Korean Martyrs (Saints An-
drew Kim Tae-Gon, Priest, and Paul Chong Ha-
Sang, and Companions, Martyrs) 

 

NYS Eucharistic Congress  
Date : Oct. 20th (Fri) - Oct. 22nd (Sun) 
There is NYS Eucharistic Congress at Our Lady of 
Martyrs Shrine, Auriesville, NY.  
Please type NYS Eucharistic Congress in your browser 
to register. For those who are interested, please call 
Deacon Im (646) 879-7299 to arrange transportation.  

Recruitment for Cherubim and Logos Choirs 
Student Age for Cherubim Choir : Grades 1-5 
Student Age for Logos Choir : Grades 6-12 
We are looking for students who love to sing and want 
to worship through song.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Sophia Shon.  
Contact number : Sophia Shon (917) 685-3608 
Applications are available in church office.    

Parents Education for Infant Baptism  

Father Andrew Kim Feast Day  

   2023 St. Paul Chong-Ha Sang Church Bazaar 
Cornerstone Meeting  

Youth Talent Show (Bazaar)  
Performance Time : 12:30 p.m.—1:30 p.m.  
                                (5 minutes per team)  
Application : Sep. 17th (Today) - Oct. 8th (Sun) 
                     At the Parish Council Desk  

Grade : Elementary School :(K-5th Grade) 3 teams  
      

           4th to 10th—Participation prizes    

Bazaar 

50th Parish Anniversary Golf Tournament 
(Fundraising for youth pastoral fund)  
This is the report for the Golf Tournament held at 
Bethpage Red Course on Thursday, September 7th.  
We are grateful for everyone’s support.  

Donation Total $27,630.00 $27,999.00 

Raffle profit  $7,090.00 Total expenses ($37,452.51) 

Grand total  $25,266.49 

Donation Box (NJ Kkottongn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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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Fr. Joseph Veneroso, M.M.  

 Twenty-Fourth Sunday of Ordinary Time 

Weekly Homily                                                                                                                                                     September 17, 2023 

  
 
 

 For all who proclaim the Gospel with their lives, like the Korean martyrs did: that by remembering 
the lives of the Korean saints, we will express and celebrate community unity and kinship with all, 

we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For all who labor in the vineyards of peace, especially national leaders and elected representatives,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all who suffer and die for their faith, especially Christians in the Middle East,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all who strive to end disease and suffering, especially those in the medical communities and re-

search,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all who gather at this table, especially the sorrowful and lonely, let us pray to the Lord. ◎ 

 Cornelius Vanderbilt, owner of the New York railroad, was one of the richest men in America. 
He liked to ride his railway from New York City and Chicago. He has a custom of eating a large bowl 
of tutti-frutti ice cream during the regular train stop in Cleveland, Ohio. Well, one day, to the horror of 
the conductor, waiters and crew, they were all out of tutti-frutti ice cream. They didn't dare continue 
their trip until Mr. Vanderbilt got his ice cream. So, what was usually a fifteen-minute layover turned 
to a thirty minute interruption as the train's crew scoured the city in search of the ice cream. Finally 
they found some and rushed it to Mr. Vanderbilt who sat seething in silence the whole time and got 
angrier and angrier. As the waiter presented the confection with much bowing and copious apologies, 
Vanderbilt stared at the waiter and stared at the ice cream and then, with a swipe of his arm, sent the 
dessert crashing to the floor. "I'd rather have my grudge," he said. 
 
 What about us? What grudge are we holding onto? God's grace, mercy and forgiveness await 
anyone who forgives their brother or sister from the heart. The odd thing is, holding a grudge does not 
hurt our opponent; it only hurts us. When we hold a grudge we give our adversary control of our hap-
piness and peace of mind. Put another way, a grudge is like poison we drink hoping it will hurt our 
enemy. Worse than that, holding a grudge is like taking a shower while wearing a raincoat. This is 
why Jesus was so serious when he told Peter to forgive not seven times but seventy-seven times. In 
other words, don't count how many times, but forgive from the heart. Don't give your grudge a chance 
to spoil your peace of mind or damage your soul.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24th Sunday in Ordinary Time                                                                                              September 17, 2023 (Year A)  No. 2651 

 Pastor  

 Parochial Vicar 

  

 Director of  

 Faith Formation 

 Permanent   

 Deacon 

 
 

 Pastoral Assistants 

 

 

 Parish Council  

 President 

Mr. John Han  

 Financial Council Mr. Paul Hong 

Responsorial Psalm                                                                                         Psalm 103:1-2, 3-4, 9-10, 11-12 

◎  The Lord is kind and merciful, slow to anger, and rich in compassion.  

○  Bless the LORD, O my soul; and all my being, bless his holy name. Bless the LORD, O my soul, 

and forget mot all his benefits.  ◎ 

○  He pardons all your iniquities, heals all your ills. He redeems your life from destruction, crowns 

you with kindness and compassion. ◎ 

○  He will not always chide, nor does he keep his wrath forever. Not according to our sins does he 

deal with us, nor does he requite us according to our crimes. ◎ 

○  For as the heavens are high above the earth, so surpassing is his kindness toward those who 

fear him. As far as the east is from the west, so far has he put our transgressions from us. ◎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Sirach 27:30-28:7 (130A) 

Second Reading  

   Romans 14:7-9 

Gospel Acclamation  

Communion Antiphon 

 

I say to you, not seven times  

but seventy-seven times. 


